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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은 ‘세계식량위기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로 인해 2020년말까지 식량위기를 겪는 사람들의 숫자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NN은 국경 폐쇄, 이동 제한, 해운 및 항공업계의 붕괴 등으로 식량 생산과 운송이 어려워져 대

체 식량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들이 높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렇듯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정치, 사회, 경제 등에 급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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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과 세계화 속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던 식량 수급

의 불균형은 코로나 19의 장기화 및 엄청난 전염성으로 인해 국가간의 무역이 위축되면서 식량

가격 상승에 따른 국제 곡물수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농산물가격이 상승하

는 요인으로는 지구 온난화 등 기상 이변으로 인한 공급 감소,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용 곡

물 수요 증가, 경작지 감소, 유가 급등으로 인한 생산 및 유통비용 증가, 곡물을 이용한 대체연료 

활성화 등이었다.(김훈민, 2010). 하지만, 이 외에도 최근 코로나 19발 국제적 식량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주요 수출국들이 자국 내 곡물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수출을 제한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식량수급의 불균형은 OECD 최하위 식량

자급 국가인 한국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림 1:  코로나 19 사망자 현황(‘20.7.14.기준)>

자료: WHO(확진자 : 12,929,306명, 사망자 : 569,738명).

특히, 식량품목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식량수입국 중 하나인 한국은 육류, 곡물, 어패류 등 기

초 재료 품목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커 세계적인 식량 충격이 올 경우 수급 조정에 취약하다. 

한국은2018년 기준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은 쌀(102.5%)과 감자‧고구마류(94.8%)를 제외한 곡

물 전품목에서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정석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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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요국 곡물자급률 및 주요 곡물 품목별 자급률>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조정했으며, 주요

국별 전망치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1.3%에서 -5.2%로 

내렸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도 -2.0%에서 -7.3%로 낮췄다. 독일(-1.9%→-6.0%), 프랑

스(-1.7%→-8.0%), 스페인(-2.1%→-8.8%), 이탈리아(-2.6%→-9.9%) 등도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졌다. 중국과 인도는 올해 1.2%와 1.8% 각각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 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와 함께 예멘, 남수단, 북한과 같이 기존

의 식량위기를 겪어 왔던 국가들에서는 더욱 위기가 심화되고있으며, 한국처럼 식량 수급 불균형

이 심한 나라에서도 식량위기가 안보를 위협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 선행연구

본 연구는 기존 국내 연구자료와 OECD 및 WFP, FAO, PAHO(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IPC(Integrated Food Security Phase Classification)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팬데

믹으로 인한 식량안보에 대한 현 상황 및 위협을 평가하고자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대섭(2014), 김병률 외(2010)등은 전통적인 글로벌 식량안보에 대한 

분석 및 국가적 차원의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하였다. 성명환 등(2000)은 식량안보에 대한 다각

적인 정의를 포함하여 21세기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국내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식량안보

안전망 구축, 동북아 식량안보협력체 구축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Ti, T.C.(1998)는 지난 10년간 아시아 지역에서 곡물생산증대로 시량안보에 큰 문제는 없었

지만 토양의 저급화와 수자원 부족,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식량부족 가능성에 대한 대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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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수입과 관련된 개도국의 식량위기, 빈곤층의 식량 접근성 부족 및 영양부족 등으로 이 지역

에서 식량안보가 지속되기 힘들 것으로 주장하였다.

Egaitsu, F.(1998)는 자유무역이 경제발전에 중요하지만 많은 제약도 따르기 때문에 무역자

유화가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세계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따라서 무역자유화는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8%로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식량안보 수준이

며, 주요 곡물 수출국들이 수출세를 도입하거나 수출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높은 가격을 주더라

도 식량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효율적으로 곡물자급률을 높

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안정적으로 곡물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농업자원 개발과 정책도 적극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미국 국무성(2013)은 ‘Global Hunger and Food Security Initiative : Consultation Report’를 

통해 국제적으로 약 10억 명의 인구가 식량안보에 취약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향후 20년 

동안 세계 식량 수요는 약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글로벌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

의 협력체계가 강화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WFP는 ‘2020 Global Report on Food Crises’를 통해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로 급성 식량 

위기(IPC/CH3 또는 그 이상)에 처한 인구가 2019년 1억 3,500만명에서 올해 1억 3,000만 명 

증가한 2억 6,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2019년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은 사람들

은 분쟁(7,700만 명), 기후변화(3,400만 명), 경제난(2,400만 명)을 겪은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간에 가까운 식량안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하고, 취약계

층에 대해 음식, 생계, 영양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식량위기를 겪는 나라에서 코로나 19의 

확진자들도 식량을 구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확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식량위

기 국가에서 음식의 가공, 운송 및 로컬 푸드마켓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요한 식량공급체인

과 농산물 시스템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라고 제언하고 있다.

Ⅱ. 식량안보의 개념 및 현황

   1. 식량안보의 개념

식량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WTO체제 하에서 자유무역논리에 따라 소수의 식량수출국

에 의해 다수의 수입국이 식량 수입을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식량문제는 더이상 개

발도상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 되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현재의 농업기술과 생산량,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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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라면 식량공급상의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가뭄과 같은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메뚜기

떼 급증, 유가급등 등으로 인한 식량위기는 일부 국가에서 분쟁을 야기시켰으며, 이러한 분쟁으

로 인해 식량위기는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

으로 인해 식량 수출국의 생산량 감소와 자국민의 식량수요 우선 충족을 위해 식량 수출이 감소

하게 되면 식량수입국은 식량안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식량안보는 전통적으로 식량을 국내적으로 생산하거나 부족한 식량을 국외에서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국민의 질적, 양적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공급할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

며, 국가안전보장이라는 큰 틀 속에서 움직인다는 기본 전제하에서 출발한다. 전통적인 안보를 

뛰어 넘어 신흥안보인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식량안보에 대한 정의가 

많은 기관들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충분한 수량과 만

족할 만한 충분한 품질의 식량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서 입수 가능하고, 소비할 수 있

으며, 이러한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모든 사람이 활동적이

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언제든지 충분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식량의 유용성과 획득능력의 보

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EU는 “기아와 영양실조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식량생산이나 획

득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가지는 상태”를 식량안보가 달성된 상태라고 보고 있다.

위에서 정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OECD와 FAO는 식량안보에 대한 네 가지 개념을 도입하

여 정의하고 있다. 그 네 가지 개념은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영양효율성

(utilization), 그리고 안정성(stability)이다. 가용성(Availability)은 충분한 식량이 있느냐의 문제이

며, 접근성(Accessibility)은 개별 국민이 소비하고자 하는 식량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 또는 확보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영양효율성(utilization)은 소비하는 식량이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 효율적인 영양섭취를 하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더불어 안정성(stability)은 필요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은 

미국 및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어 왔으며, 식량의 부족 문제 뿐만 아니라 식량

의 질과 안정적인 공급도 식량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있다

   2. 식량위기 측정

식량안보의 위기와 심각성을 국가별로 진단하기 위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관련 국제기

구 및 단체들과 함께 ‘IPC(Integrated Food Security Phase Classification) 척도’ 를 개발하였다. 

이는 <표 1>과 같이 적정(Generally Food Secure)에서부터 재난(Famine / Humanitarian 

Catastrophe)까지 총 다섯 단계가 있으며, 유엔 등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대상은 하위 3~5단계

다. 이 ‘IPC 척도'를 기준으로 각 지역별 식량안보 위기 가능성을 분석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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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IPC(Integrated Food Security Phase Classification) 척도 >

자료: IPC(Integrated Food Security Phase Classification)

Ⅲ.  팬데믹 상황하 지역별 식량안보 위기 가능성 분석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 5월 기준 전세계적으로 식량안보 위기에 처한 지역은 

아프리카 주요 국가를 비롯하여 중동지역 및 라틴아메리카, 동아시아 일부 지역이며, 이 나라들

은 '코로나 19' 발생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영양실조를 겪고 있었다. 장기적으로 '코로

나 19'와 결합된 위기는 그에 상응하는 완화 조치와 적합한 조치가 없다면 식량 공급시스템이 망

가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식량안보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식량 관련 기구들의 연합기구인 ‘FSIN(Food Security Information Network)’의 2020년 보고

서에 따르면 55개 국가 1억3,500만명이 IPC 척도 3~5단계의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식량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분쟁이며, 극심한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메뚜기떼의 출몰, '코로나 

19'로 인해 가속화 된 경제침체를 식량안보 위기의 다음 원인으로 꼽았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각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여, 식량안보 위기의 가능성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IPC 척도 정의
1. 적정

(Generally Food Secure) 가정의 80% 이상이 특별한 전략없이 기본 음식을 얻을 수 있음

2. 경계
(Borderline Food Insecure)

가정에서 적어도 20%가 음식 소비를 줄이며, 이러한 가정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지 못함

3. 급성 위기
(Acute Food and Livelihood 
Crisis)

최소 20 %의 가구가 식량 소비 격차가 크거나 생계를 위해 
자산 청산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대처 전략으로만 최소한의 
식량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

4. 응급
 (Humanitarian Emergency)

최소 20 %의 가구가 극심한 식량 소비 격차에 직면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급성 영양 실조와 과도한 사망률을 초래함. 또는 
가구는 식량 소비 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자산의 극심한 손실에 
직면 해 있음

5. 재난 
(Famine/Humanitarian Catastrophe)

가구의 최소 20 %가 식량 부족 및 / 또는 기타 기본적인 
필요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아, 사망 및 빈곤이 분명함. 급성 
영양 실조 유병률이 30 %를 초과하며, 사망률이 하루 
2/10000 을 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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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코로나 19'발생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 상황('2020.5. 기준)>

자료: Global Food Security Cluster

   1. 동아프리카 지역의 식량안보 위기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우간다로 대표되는 동아프리카 지역은 2019년 

2,700만명 이상이 식량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의 약 20%

수준이다. 특히, 에티오피아(8백만명), 남수단(7백만명), 수단(5.9백만명)에서 식량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무력분쟁, 극심한 폭력으로 지역간 긴장이 계속됨에 따라 동아프리카 전 지역의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끼지고 있으며, 2019년 5월에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에

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양국간의 조약에도 불구하고, 남수단의 참여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분쟁들은 그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떨어뜨리고, 식량 가치사슬을 붕괴시키며, 가축의 감소

를 야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던 곳을 버리고 더욱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또한, 13.5백만명에 달하는 이 지역(에티오피아, 수단, 우간다)

의 5세 이하 아동들은 이로 인해 심각한 영양위기를 겪고 있다. (2019, FSIN)

남수단은 <그림4>와 같이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는 96,000명(분석 인구의 약21%)이 ‘급성

위기’(IPC Phase3) 단계 또는 그 이상의 상황에 처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

요하다. 이 수치는 지금까지 IPC가 남수단의 식량위기상황을 측정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이 시행되면서 식량 구입이 어려워지고, 실업으로 인

한 가계 구매력 저하,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식량가격 상승으로 남수단의 식량안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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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약화시켰다.

<그림 4:  남수단 식량안보 위기 상황 예측(20.6월~12월)>

자료: IPC(Intergrated Food Security Phase Classification)

   2. 중동 지역 및 동아시아의 식량안보 위기

다른 지역과는 달리 무력 분쟁과 난민으로 인해 중동지역과 아시아의 10개 국가(아프가니스

탄, 이라크, 레바논, 팔레스타인, 시리아, 터키, 예멘, 방글라데시, 미얀마, 파키스탄)에서는 2019

년 약 4,300만명의 인구가 식량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예멘은 2019년에도 세계에서 가장 극심

한 식량위기를 겪고있는 국가이며,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도 급성 식량위기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5세이하 아동의 영양불균형도 심각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예멘은 

6개월에서 5세이하 아동 2백만명이 급성 영양실조에 걸렸으며, 그 중 40만명은 아주 심각한 상

태이다. 아프가니스탄도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5세 이하 어린이의 수가 2018년 대비 약 25%정

도 증가하여 2019년에는 250만명이고, 이 중 69만명이 심각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예멘, 파

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에서 5세 이하 아동의 만성 영양실조 비율도 40퍼센트 이상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분쟁으로 인해 아동들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기 어렵고, 병원 

등 헬스 서비스는 파괴되고, 전염병은 계속 창궐하기 때문이다. 중동지역은 분쟁과 기아로 인해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주변국의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2020년 4월부터 5월 기간 동안 식량안보의 위협이 높아졌다. 109,000명(분

석 인원의 35%) 이상은 ‘급성위기’(IPC Phase3)에 처해 있으며, 34,700명의 사람들이 ‘응급’(IPC 

Phase4)상황에 처해있다. 6월부터는 수확이 시작되기 때문에 식량안보의 위협이 조금씩 개선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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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22%에 달하는103,000명은 긴급 식량안보의 위기

에 처하게 될 것이며, 11%는 응급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수확기 이후 지방에서 식량안보의 

위협은 개선이 될 것이나 도시에서는 식량 구매를 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일일 단위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로 인해 ‘응급’(IPC Phase4)상황에 처한 인구는 

증가할 것이다.

<그림 5 : 아프가니스탄 식량안보 위기 상황(20.4월~5월)>

자료: IPC(Intergrated Food Security Phase Classification)

예멘의 식량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멘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예멘은 30

여년 전까지만 해도 북예멘과 남예멘으로 분단되어 있었다. 이들은 각각 오스만 제국과 영국으로

부터 독립한 이후 줄 곧 국경 분쟁을 겪어오고 있었으며, 1990년 5월 소련 붕괴로 인해 남예멘

이 힘을 잃자 북예멘이 주도하여 통일을 이루었다. 하지만 일방적인 통일로 인하여 남예멘은 반

발을 했고, 1994년 1차 내전이 발발하였다. 이후에도 끊임없는 정치적, 종교적 갈등으로 무력 분

쟁은 이어졌고, 2015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걸프 국가 연합의 지원을 받은 예멘 정부가 

반군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 지금까지 내전이 계속되고 있다. 2015년 내전 이후 현 인구의 약 

80%인 2,400만명 이상이 식수부족이나 식량위기에 처해있다. 오랜 내전 속에 코로나 19까지 확

산되면서 해외지원마저 줄었고, 어린아이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약 790만명의 남부 예멘 

인구 중 320만명이 높은 식량위기(IPC Phase3 또는 그 이상) 상황에 처해있으며 이는 지속적으

로 난민을 발생시키고 있다. IPC에 따르면 분석대상인 133개 지역 중 16개 지역은 '응급'(IPC 

Phase4)상황이며, 103개 지역은 '급성위기'(IPC Phase3) 상황에 처해있다. 이는 '코로나 19'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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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믹으로 인해 IPC 3단계 이상인 인구가 2020년 2월 2백만명에서 약 60%가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며, 팬데믹 상황은 예멘이 처해 있는 경제 위기와 지속적인 분쟁, 자연재해와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가계의 소득을 심각하게 감소시키고, 식량에 대한 접근 또한 어렵게 했다.

<그림 6:  예멘 식량안보 위기 상황(20.4월~5월)>

자료: IPC(Integrated Food Security Phase Classification)

   

동남아시아 지역은 위에서 언급한 분쟁으로 인한 식량 안보의 위기도 일부 있지만, 주로 식량

을 수출하는 국가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자국의 식량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수출을 제한하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식량 수입 국가의 안보에 위협을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 캄보디아, 미

얀마는 2020년 4월 식량안보를 위하여 쌀 수출을 금지1)했으며, 말레이시아는 팜유와 팜박 생산

량의 25%를 점유하는 사바주에 4월 중순까지 팜유와 팜박 생산 중단조치를 단행하였다.2)

북한도 유엔 세계식량계획(WEP)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 국가로 꼽았다. WEP는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전 세계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미칠 잠재적 영향’ 보고서에서 “북한 내에 

1,220만 명의 주민이 만성적 식량 불안정과 영양 부족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찍이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했고, 대북제재 등이 겹치면서 식량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The Straits Times(2020. 3. 30.). &Cambodia to ban some rice exports April 5 due to coronavirus.& 참조.
2) Reuters(2020. 4. 10.). &Malaysia's top palm producing state to reopen estate, mills without coronavirus 

case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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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식량안보 위기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주된 식량 위기를 겪는 국가는 중앙 지역에 위치한 엘 살 바도르, 과테

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와 아이티,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이다. 2019년 약 1,850만명이 식량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식량위기를 겪는 인구의 약 14퍼센트 정도이다. 이 중 절반은 

베네수엘라 국민이며, 주로 경제위기로 인해서 식량안보의 위기에 처해있다. <그림 5>에서와 같

이 과테말라-온두라스- 살바도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강력한 

허리케인과 극심한 가뭄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식량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 지역은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는 우기와 첫 번째 식목기간

에 해당하며, 이 시기는 농업 사이클에서 긴급한 식량안보 위기가 오는 절정기로 간주되어진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139,100명(분석대상 인구의 29%)은 높은 ‘급성위기’(IPC Phase3)

에 처해있으며, 19,500명은 식량위기의 ‘응급’(IPC Phase4)상황에 놓여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은 정부로 하여금 사람과 상품의 이동 제한, 제한적인 시장 접근 등과 같은 비상 대책을 실행하

게 했으며, 이는 이들 국가들에서 높은 실업률과 낮은 가계수입 야기시켰다. WFP 수석경제학자 

아리프 후사인의 12일 뉴욕타임스 기고를 보면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는 국내총생산(GDP)의 

37%를 미국에서 일하는 이주자들이 보내온 송금에 의존하고, 네팔은 GDP의 27%가 송금에서 

나오는데 그 3분의 2는 걸프 국가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보내준다고 한다. 호스트 국가

들의 '코로나19' 위기가 송금경제에 의존하는 나라들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타격이 되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저소득 국가들의 경제 규모가 올해 2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가뜩이나 부족

한 재정을 '코로나19' 대응에 투입해야 하는 빈국은 식량 수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 식량안보 위기 상황(20.6월~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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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PC(Intergrated Food Security Phase Classification)

앞서 분석한 여러 지역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식량안보위기와 여러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그림8>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식량 부족으로 인한 위기와 분쟁, 경제위기, 난민의 문제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가뭄, 메뚜기 떼 출몰, 홍수, 허리케인 등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식량위기를 심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 19'와 같

은 팬데믹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이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물류 문제, 경제위기로 식량안보를 

위협하게 된다. 

<그림 8: 식량위기의 원인과 상관관계> 

Ⅳ. 기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한 지역 폐쇄나 대면 거래 금지 등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IHS 

Global Insight는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4월 15일 발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다. 환율은 원

화 가치 하락과 4월 달러화 가치(4월 1~17일 기준) 상승으로 주요 통화 대비 강세 추세를 보였

는데,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가 기준 금리 인하 및 대규모 양적 완화(QE)에도 불구

하고3)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고용 지표로 나타나고, 급격한 유가 하락이 나타나면서 안전자

3)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경제활동 위축 및 글로벌 금융 여건 악화로 인해 3월 17일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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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인 달러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1. 물류

해운업계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 매우 크고 장기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자재 장기 계약을 체결한 선사의 경우 큰 영향

은 없으나, 인도네시아와 호주 등 입항 시 검역으로 인한 시간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 간 

이동 제한에 따른 소비 축소와 물동량 감소가 우려되고, ‘코로나19’ 관련 조치들로 선원 교대 시

에 적절한 교대가 불가능하여 선박 대기 및 검진비 등 추가 비용이 과대 발생하고 있다.4) <그림 

9>은 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회원사를 상대

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선원 교대는 1월에 비하여 4월에 1/4 가까이 줄어들었고, 외국인 선원

의 교대 비용도 약 2배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입항 거부 사례와 선원 교대가 적체되

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 하고 있다. 실제 한 독일 선박의 경우 선원 교대가 되지 않아 선박 운

항 불가 선언을 한 사례도 발생되었다.

<그림 9:  '코로나 19'가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0.4.2.)

   2. 곡물가격

밀 선물가격은 3월 중순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월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3월 

하순부터 미국과 EU 등지에서 밀 관련 제품 수요(빵, 파스타, 밀가루 등)가 급증하면서 4월 초순

행함. 이에 따라 기준 금리는 1.00~1.25%에서 0.00%~0.25%로 낮아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3. 16.).
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물류연구본부에서 2020년 3월 17~20일까지 한국선주협회 회원사 144개 기업을 대

상으로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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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상승세를 보여 4월 선물가격은 3월 대비 2.1% 상승한 톤당 201달러였다. 그러나 최근 미

국의 양호한 작황 상황과 유가 하락 등으로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와 2020/21년산 미국 옥수수 파종 면적 

증가 전망, 유가 급락에 따른 미국 내 바이오 에탄올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

며, 4월 선물가격은 전월 대비 8.8% 하락한 톤당 129달러였다.

콩 선물가격은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소비 감소로 인한 주정박(DDGS) 공급 부족에 따른 

대두박 대체 수요 확대 및 남미에서의 콩 선적 지연 우려 등으로 3월 하순 이후 상승하였으나, 

4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량 감소와 미국 육류 생산 공장 폐쇄로 인한 가축 사료 수

요 감소 우려로 전월 대비 2.0% 하락한 톤당 313달러였다.

<그림 10:  밀, 옥수수, 콩 선물가격 추이( '20.6.25. 기준)>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쌀은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수입국들의 수요 감소와 중국의 쌀 비축량 증대 등

으로 인하여 수출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그림 11:  쌀 수출가격 추이( '20.6.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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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제곡물이사회(IGC), 중국국립곡물원유센터(CNGOIC)

   3. 조기경보지수5)

<그림 12> 국제 곡물 7월호 조기경보지수는 ‘수급과 가격이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상태’

를 의미하는 ‘안정’ 단계를 지속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와 국제유가 

하락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수출 중단과 항구 봉쇄 등에 따른 물류 차질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림 12: 조기경보지수>

자료: KREI 조기경보모형

5) 국제곡물 조기경보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조정 하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가 운영함. 
조기경보지수는 0.0 이하 안정, 0.0~0.5 주의, 0.5~1.0 경계, 1.0 이상 심각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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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부정적 거시경제 지표, 해상 물류 차질 등에도 국제 곡물 수급 여건은 양호한 수준이며 선물

가격은 하락 추세이다. 또한, 식량의 수급과 가격의 균형을 나타내는 ‘조기경보지수’도 식량위기

의 징후는 식별되지 않는다. 이는 전반적으로 장기간 확산세를 거듭하던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

믹 상황하에서도 우려했던 심각한 식량안보의 위기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팬데믹 상

황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위에서 언급했던 해상운송의 문제, 곡물 생산의 노동력 공급 문제, 무역

장벽의 심화 등으로 인해 심각한 식량안보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분쟁이 계속

되고 있는 아프리카의 최빈개도국 등 이미 식량난을 겪고 있는 국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며, 이런 지역에서는 식량의 절대량 뿐만 아니라 영양부족이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이로인해 '코

로나19'가 확산되게 만드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도 있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에 의

존하고 있는 한국도 팬데믹 상황 하 일부 식량 수출국들이 수출을 제한하고 이를 무기로 이용한

다면 식량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며, 식량안보라는 비전통적 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시 수출제한 문제에 대해 제도적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국제기구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 식량수급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식량위기가 식량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인식하여 미리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식량안보와 관련된 많은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특히, 시간적인 제한으로 미처 연구하지 못한 북한의 식량 위기가 한국의 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 및 한국의 식량 위기가 군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 등은 제한된 정보로 인해 조사의 어려

움은 있겠지만, 필히 연구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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